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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fashion behavior, impression management behavior, and

career success. A conceptual model and hypotheses were established based on theoretical linkages between

the constructs. Thereafter, empirical data were collected using a set of questionnaires. For this reason, the

sample was taken from 720 office workers' who worked at 14's Korea Enterprise, 697 of which was used

for an empirical analysis (sample: men over 30 years of age and more than three years continuous service).

This study conducted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or the validity test.

Cronbach's alpha test is used for the reliability test. Moreover, PL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was employed to test hypothesized relationships in the conceptual model (SPSS 20.0 window/Smart PLS

3.0). This study shows that the proposed model is reasonably fit to the actual data.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from the analyses. First, fashion behavior and impression management behavior is positively

related to career success. The result shows that economics of the fashion behaviors sub-types were statisti-

cally more significant to influence career success. The self-focused of the impression management behavior

sub-types were more than statistically significant to influence career success. This finding has great impli-

cations to understand self-management behavior and the career success of male office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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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분석한 결과, 20대 청년층의 전체 취업자 수는 27.4%

증가했지만, 안정된 일자리 제공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났다(Park, 2015).

이같이 불확실한 사회구조 속에서 힘겹게 살아남은

30대 이상 직장인들에게 조직은 업무 외적인 다양한 능

력들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가령, 조직의 구성원으

로써 갖추어야 할 품위, 인성과 같이 ‘외적 이미지’, ‘인

상관리’ 등이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듯 서점가

에선 자기계발서가 끊임없이 출판되고 있다. 특히 직장

인들은 나날이 심화하는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개인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

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의 경력성공 선행변수를 다양한 관

점에서 검토하였으며, 이런 행동들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

구 때문에 발현됨을 파악하였다. 예컨대 경력성공의 대

표적인 하위변인인 직무만족, 그리고 선행변수인 직무동

기이론의 욕구이론 등을 들 수 있다. 이 욕구이론과 관련

해 의류학 분야에선 Maslow의 욕구이론에 근간을 둔 의

복행동(Creekmore, 1963), 조직연구에선 Maslow의 욕구

이론을 보완한 ERG이론(Alderfer, 1969)과 상위욕구만을

대상으로 본 성취동기이론(MaClelland, 1962) 등에 입각

한 인상관리행동 등이 있다. 더불어 이들 행동은 공통으

로 자신이 사회 및 조직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기

위한 ‘인상관리’의 수단으로 사용되며, 조직 내 관계 및

개인의 잠재적 성장을 기반으로 두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력성공을 위한 선행변수로 개인의

욕구를 근간으로 한 패션행동 및 인상관리행동에 초점

을 두었고, 이들 행동이 불확실한 사회구조 속에서 개인

의 경력성공을 위한 방안으로 모색될 수 있는지 확인하

고자 한다.

먼저 의류학에서 주로 다루는 패션행동은 개인의 내

면적인 특성들(개인의 태도, 관심, 가치관 등)이 행동에

반영된 것으로, 말로 표현하지 않는 감정이나 의식하지

못한 욕구 등을 추측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이에 직장

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Kim & Jin, 2011; Lee &

Lee, 2013; Shim, 2007)은 유행성, 동조성, 개성성, 경제

성을 주요 하위요인으로 두었으며, 이는 직장인의 특성

(조직의 특성 및 규모, 사회적 위치, 경제력 등)에 따른

구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들 하위요인 중 사회적 일치

감과 소속의 욕구가 강할수록 동조성과 유행성을 중시

하였고(Lee & Lee, 2013; Lim et al., 2009), 성취욕구와

지배욕구 그리고 자아실현의 욕구가 강할수록 개성성

을 중시하였다(Jeon & Lee, 2005; Lee & Jeong, 2003).

또한, 자신의 능력과시, 관계의 욕구가 강할수록 경제성

을(Jang & Lee, 2014; Park, 2007)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와 같이 직장인들은 조직 내 성과, 조직의 일원

으로 참여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패션행동이 이루어

짐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직장인의 패션행동과 개인의

성과 및 경력성공을 입증한 연구들(Jung & Lee, 2000;

Lee & Lee, 2013)은 부분적으로 다루어졌지만, 명확한 관

계성을 입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이

러한 연구는 ‘직무만족’이라는 특정 요인만을 두어 개인

의 객관적 성과지표로 볼 수 있는 ‘경력만족’과, 자신의

‘성취’에 관한 명확한 해답은 밝히지 못했다.

다음은 인간의 성취 ·권력 ·관계욕구가 내포된 인상

관리행동을 패션행동과 함께 개인의 경력성공에 미치

는 주요 선행변수로 살펴보고자한다. Niehoff(2000)는

동기이론(MaClelland, 1962)에 근거한 맥락수행의 동기

기초 모형에서 성취 ·권력 ·관계동기들이 맥락수행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혔다. 특히 권력동기와 맥락수

행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근거로 인상관리행동에

서 찾고 있었다. 이처럼 인상관리란 사회적, 심리적, 물

질적인 것과 같이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된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 또는 ‘통제’

하는 목표지향적인 행위를(Chen & Fang, 2008) 의미한

다. 한편 인상관리행동의 범주화는 연구자들마다 다양하

나, 2000년 이후 Wayne and Ferris(1990)가 제시한 행동

의 대상에 따른 유형(상사중심 ·자기중심 ·직무중심 인

상관리행동)이 조직 내 개인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한 연

구들에 주로 다루어졌다(Bolino et al., 2006; Park & Yoo,

2015). 이에 대부분의 선행연구들(Kim, 2009; Lee, 2015;

Shin, 2012; Zhang, 2010)은 개인의 경력성공을 위해 상

사와의 관계성을 중시하는 상사중심 인상관리행동을 강

조한 반면, 자신이 이 조직에 적합한 인재임을 표출하는

자기중심 인상관리행동과 자신의 성과를 나타내는 직

무에 관여, 기회를 얻기 위해 업무환경을 찾으려는 직무

중심행동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Chae, 2013; Chen

& Fang, 2008; Shin, 2014). 더불어 직장선배와의 관계

성을 중시하는 풍토에서 자기 PR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사회분위기에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적합한 행동인지 재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직장남

성들의 패션행동과 인상관리행동에 대한 이해, 그리고

패션행동과 인상관리행동이 경력성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련성을 밝히고자 한다. 실무적으로

는 분석결과를 통해 패션업계에 화두가 되고 있는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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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산업에 적합한 마케팅 전략을 제언하며, 더불어 자

신의 경력성공을 위해 다양한 관리행동을 노력하는 직

장남성들에게 적합한 패션행동과 직장 내 행동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개념의 이해

1) 패션행동

사회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의복착용행동은 자기표현

임과 동시 자신의 인상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며

(Solomon, 1985), 사회적 신분, 직업, 성격, 흥미, 태도,

가치관에 대해서도 추론할 수 있는 단서 제공이 된다

(Lee et al., 2001). 착용한 의복이 만족스러우면 자신감

있고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만 불만족스러우면 심리

적으로 위축감을 느껴 행동이 소극적으로 변화기도 한

다(Hwang & Yoo, 2010). 더불어 능력과 판단에 대한 신

뢰, 전문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개인의 행동감각에 영

향을 주는 의사소통의 수단으로도 사용된다(Lee & Lee,

2013). 이에 Lee(2010)는 직업에 적합한 옷차림은 인내

력과 수용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인식을 주어 승진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는 의복이 단순히 신체

보호 기능을 넘어 자신의 신분, 사회적 성공과 같이 개

인의 욕구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됨을

의미한다.

개인의 욕구와 관련해 의류학에서는 Maslow의 욕구

이론을 Creekmore(1963)가 의복행동에 처음으로 도입

하여 연구하였고, 국내에서는 Kang and Suh(1989, 1992)

가 Creekmore(1963)의 욕구척도를 수정, 개발하여 의복

행동에 대한 욕구의 영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한 연구들

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주로 사용됐다.

이에 본 연구는 욕구이론에 근간을 둔 패션행동과 그

에 따른 개인의 성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해 직

장인을 대상으로 본 연구들(Kim & Jin, 2011; Lee & Lee,

2013; Shim, 2007)은 유행성, 동조성, 개성성, 경제성을

주요 하위요인으로 다루었다. 이는 직장인의 특성(조직

의 특성 및 규모, 사회적 위치, 경제력 등)에 따른 구분으

로 이해할 수 있다.

유행성이란 특정 시기에 널리 받아들여지고 채택되는

스타일 또는 생활양식으로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주기

적인 특성을 보인 하나의 사회적인 집단현상을 말한다

(Shim, 2007). 이러한 행동은 다른 사람들의 비난에 대

한 두려움, 열등감, 사회적 무시의 두려움에서 탈피하

기 위해 다른 사람과 같이 되고 싶다는 심리가 내포되어

있다(Lim et al., 2009). 그 외에도 의복을 통해 자기과시,

유행에 동조함으로써 얻게 되는 소속감으로 자신의 사

회적 정체감을 만족하게 하려는 욕구도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Lim et al., 2009). 즉 유행을 따

르고자 하는 것은 소속감, 자기보호, 구분과 동일시 등

의 사회심리에 근거하는 것이다. Kiesler and Kiesler(as

cited in Kahng et al., 2012)는 동조성을 “실제 또는 가상

의 집단압력, 즉 심리적 압력의 결과로서 집단이 기대하

는 대로 신념이나 행동에 있어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

(p. 188)이라 정의했다. 이러한 의미로 볼 때, 의복의 동

조성은 집단 내 의복규범(한 사회집단에 의해 전형적으

로 받아들여지는 옷차림)을 쫓으며, 다른 사람의 의복과

유사해지기를 바라는 성향으로(Kim, 2000), 이는 동조성

을 통해 사회적 인정을 받고 심리적 안정감을 얻으려는

특성을 의미한다(Chung & Kim, 2000). 특히 의복의 동

조성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동일시의 감정 혹

은 집단에 대한 충성심과 결속 등을 나타낼 수 있다(Ka-

iser, 1985). 개성성은 독특한 스타일을 선택하여 다른 사

람과 다르게 보이거나 자신을 표현하는 행동을 말한다

(Lee, 2006). 특히 성취욕구와 지배욕구(Jeon & Lee, 2005),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자아실현의 욕구가 강할수록 개

성을 표현하려는 성향이 강하며, 의복의 비동조성이 높

았다(Lee & Jeong, 2003). 경제성은 의복을 계획성 있게

구매하고 시간, 금전 등을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등 실

용성을 중시하는 행동을 말한다(Kim, 2004). 한편 경제

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보유한 아이템을 다양하게 코

디할 수 있는 능력과 그에 따른 즐거움을 추구하는 성향

이 강하고(Jung & Lee, 2000), 대인관계에서 사교적이며,

우호적인 성향이 높았다(Park, 2007).

위와 같이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직장

인에게 적합한 구성요인으로 유행성, 동조성, 개성성,

경제성을 두어 검증하고자 한다.

2) 인상관리행동

인상관리(impression management)는 사회적, 심리적,

물질적인 것과 같이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 관련된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 또는 ‘통

제’하는 목표지향적인 행위를 말한다(Chen & Fang, 2008).

1990년 이후 조직 내 정치적 행동에 대한 관심과 연구

가 활발해지면서, 조직구성원의 인상관리행동에 주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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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Bolino et al., 2006). 인상관리행동의 범주화는 연구

자들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2000년

이후 Wayne and Ferris(1990)가 제시한 행동의 대상에

따른 유형(상사중심 ·자기중심 ·직무중심 인상관리행동)

의 연구들(Bolino & Turnley, 2003; Chon & Han, 2014)

이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인상관리행동에 대한 다양한 연구

를 리뷰한 Bolino et al.(2006)는 Wayne and Ferris(1990)

의 정의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였

고, 국내 연구들(Choi & Hyun, 2015; Lee & Cho, 2014;

Park & Yoo, 2015)에서도 조직 내 인상관리행동을 연구

함에 있어 적합함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Wayne and

Ferris(1990)가 제시한 인상관리행동의 하위요인을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상사중심 인상관리행동은 상사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표현하거나 상사가 중요하게 생각하

는 의사소통에 초점을 맞추는 인상관리행동으로(Kim,

2012), Leary and Kowalski(1990)는 조직 내 상사와 같

이 중요한 사람이 자신의 행동을 목격하거나 보상할 가

능성이 높을 때 동기화된다고 주장하였다. 자기중심 인

상관리행동은 자신이 열심히 일하며 친절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행동으로(Wayne

& Liden, 1995), Bolino and Turnley(2003)는 자기관찰 수

준이 높은 사람들이 주로 타인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참여한다고 밝혔다. 직무중심 인상관리

행동은 자신의 성과를 나타내는 직무에 관여하거나, 이

러한 기회를 얻기 위해 업무환경을 찾으려는 행동으로

이해된다(Higgins et al., 2003). 이에 Shin(2012)은 상사-

부하관계의 주관적 인식관계에서 직무중심 인상관리행

동이 긍정적 영향을 작용한다고 밝혔다.

이상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는 Wayne and Fe-

rris(1990)가 제시한 상사중심 ·자기중심 ·직무중심 인상

관리행동으로 구분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3) 경력성공

경력을 개인이 일생동안 일과 관련해 얻게 되는 경험

의 총체로 볼 때, 경력성공은 “개인의 업무 경험의 결과

로 축적된 긍정적인 심리상태와 업무와 관련된 전반적 산

출물”로 정의할 수 있다(Arnold & Cohen, 2008, p. 42).

통상 경력성공에 대한 지표는 다양하게 존재하며, 본 연

구에서는 기존 연구들(Abele et al., 2011; Shin, 2014)의

주장을 토대로 주관적 경력성공의 하부요인을 착안하

여 구성하였다.

경력만족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경력에 대한

전반적인 심리적 지향성, 심리적 동일시(Greenhaus et al.,

1990) 또는 개인 경력의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 감정적인

만족상태라 할 수 있다(Heslin, 2005). 직무만족은 각 개

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경험하는 모든 좋고 나쁜 감정의

총화 혹은 감정의 불균형 상태에서 기인되는 하나의 태

도로(Kim, 2014), 정서적(감정, 느낌) ·인지적(신념, 판

단, 비교) 요소가 모두 합쳐져 구성된다(Fisher, 2000).

직무성취는 개인에게 주어진 직무에 대해 상사 혹은 동

료들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이들이 인정해 주는 일에 최

선을 다하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Lee & Kim,

2008). 더불어 경력성공과 관련한 주요 선행요인으로 조

직시민행동, 조직효과성, 인상관리행동과 같이 개인 또

는 조직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변인들을 주로 다루고

있음을 선행연구들(Chae, 2013; Lee, 2015; Zeinabadi,

2010)을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최근 들어 직장남성의

외적 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외모, 의복,

패션행동 등이 업무능률 및 업무자신감, 업무만족도와

의 관계성을 입증한 연구들(Jang & Lee, 2014; Jeong et

al., 2015; Lee & Cho, 2014)도 보이는 추세이다.

2. 개념 간의 인과적 논의 및 가설

1) 패션행동과 인상관리행동 및 경력성공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패션행동, 인상관리행동과

경력성공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그 효과성을 확인하는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경력성공과 관련해 선행변수로 패션행동을 다룬 연구

들은 인간존엄성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직업, 성취욕구

를 기반으로 한 직무만족과의 관계성을 주로 다루었다.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분

석한 Kim(1984)은 신분상징성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

가 높았으며, 직장남성을 다룬 Liem(1989)은 실용성과 개

성성이 내포된 의복만족도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

았다. Lee and Lee(2013)는 직장남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근무복 만족요인으로 유니폼 집단은 상징성, 슈트

집단은 심미성, 자유복 집단은 역할기능성이 높았고, 근

무복 만족요인과 근무복 만족 간의 관계에선 모든 집단

들이 심미성을 중시했다. 더불어 모든 집단들이 근무복

만족도와 직무만족 간의 영향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특

히 유니폼 집단이 직무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보였고, 자

유복 집단은 상징성이 낮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았다. 이

는 패션행동의 하위요인인 동조성과 개성성에 비추어 볼

수 있다. 즉 유니폼 집단의 경우 동일한 집단에 속해있다

– 134 –



직장남성의 패션행동 및 인상관리행동이 경력성공에 미치는 영향-PLS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여- 135

는 의식 속에 자부심과 동료애를 느끼게 되는 동기요인

중 ‘책임감’에 의해 직무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자유복 집단은 자신을 표현하고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의복을 통해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

가 충족되어 자신의 업무에도 긍정적으로 작용되었음

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앞서 Kim(1984)과 Liem

(1989)의 내재한 심리적 요인과 일치한다.

한편 직무와 관련해 간접적으로 다룬 연구들도 보였

다. 산업체 전문직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Jung and Lee

(2000)는 사회적 상황(직장상사, 직장동료, 업무상 대하

는 사람에 대한 의식)에 대한 의식이 클수록 동조성을,

과업적 상황(특별근무, 회의나 미팅)에 민감할수록 조화

성을, 활동적 상황(업무상 활동성, 근무량 등)이 높을수

록 개성성을 중시하였다. 직무특성(종합 ·창의적 ·독립

적 ·단순 직무집단)에 따른 상관성은 모든 집단이 편안

함과 조화성을 가장 중시하였으며, 경제성도 나타나 조

직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실용성을 중시하

는 심리가 깃들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

과와 조직 내 인상관리행동에 있어 패션행동이 주요하

게 작용함을 암시한다. Park(2007)은 의복선택동기와 대

인관계 성향의 영향성을 파악한 결과 경제실용성이 높

을수록 대인관계에서 사교-우호적인 상관성을 밝혔고,

Jang and Lee(2014)는 외모지향, 헤어스타일 및 패션관

리 모두 심리적 의욕, 대인관계 적극성, 업무자신감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자신의

패션센스를 통해 일의 능률과 대인과의 관계성을 변화

시킬 수 있는 도구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선행연구들(Jeong et al., 2015; Lee & Cho, 2014)에서도

직장 내 상황에 따른 의복착용과 그에 따른 업무의 능

률성도 간접적으로 입증하였다.

선행연구들을 요약하면 개인의 성과와 관련해 가장 밀

접한 영향요인으로 동조성과 개성성을 꼽았다. 즉 집단

이 추구하는 성향에 맞추어 안정감을 추구하려는 소속

의 욕구가 강할 때,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의 욕구

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 개인의 성과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기업들이 자유로운 분위기를 중시하는 추

세에 암묵적 강요에 따른 의복규범(동조성)이 적합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직장남성들이 지

각하는 패션행동이 무엇인지 검증하고자 한다.

다음은 인상관리행동과 경력성공과의 인과적 논의를

살펴보았다. Wayne and Ferris(1990)가 제시한 행동의 대

상에 따른 유형(상사중심 ·자기중심 ·직무중심 인상관

리행동)의 초기 연구자 Wayne and Liden(1995)은 상사

중심 인상관리행동은 상사에게 호감을 주지만 자기중

심 인상관리행동은 상사의 유사성 인식에 부정적인 영

향을, 직무중심 인상관리행동은 성과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즉, 조직구성원과의 관계성을 중

시하는 행동은 자신의 성과에 도움을 주지만, 자신을 어

필하는 행위나 자신의 능력을 표출하는 행동 등은 동료

및 상사의 눈에 거슬리는 행위로 비쳐 결국 자신의 성

과에 마이너스적인 요인으로 작용됨을 의미한다. 이를

뒷받침하듯 Kim(2009)의 연구에서 상사중심 인상관리

행동은 미국 여성 관리자의 경력만족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쳤지만, 자기중심 인상관리행동은 부(−)의 영향을

미쳤다. 반면 호텔종사자를 대상으로 살펴본 Chae(2013)

는 자기중심 인상관리행동이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 기존 선행연구들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Lee(2015)는 상사중심 ·자기중심 인상관리행동이 직

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직무중심 인상관리행동은 부

(−)의 영향을 보였다. 즉, 상사중심 ·자기중심의 인상관

리행동이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된 성과를 향상시키

는 역할을 하는 반면, 자신이 행하고 있는 직무에 대해

호소력을 행사하는 직무중심 인상관리행동은 조직원으

로부터 반감을 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

음을 주장하였다. 한편 Chen and Fang(2008), Shin(2012)

은 직무중심 인상관리행동이 상사-부하관계의 주관적

인식, 성과평가에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는 상사가 부하 성과평가에 긍정적인 결과

를 주어, 개인의 경력, 직무만족 및 성취도에 잠재적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임을 나타낸다. 그 외 선행연구

들(Chang & Ji, 2004; Jung et al., 2005; Zhang, 2010)에서

도 상사중심 ·직무중심 인상관리행동이 경력만족과 고

용가능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Shin

(2012)의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이렇듯 인상관리행동의 하부요인인 상사중심 ·자기

중심 ·직무중심 인상관리행동은 자신의 경력성공에 밀

접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연구자마다 달

리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직장남성들의 입장에서 지

각하는 주요 하위요인이 무엇인지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자신의 경력성공을 위해 다양한

관리행동을 시도하고 있는 직장남성들을 대상으로 패

션행동, 인상관리행동과 경력성공 간의 영향관계를 살

펴보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직장남성의 패션행동, 인상관리행동이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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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직장남성의 패션행동, 인상관리행동이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직장남성의 패션행동, 인상관리행동이 직무

성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I. 연구방법 및 표본의 특성

1. 자료수집 및 연구방법

직장남성의 경력성공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14개 기업(호텔서비스업, 식품, 의료, 패션, 금융,

공기업, 공공기관 등), 직장남성(30~50대 이상)을 대상

으로 2013년 8월부터 약 한 달간 직접방문을 통해 실시

하였다. 특히 결과변수(경력성공)를 고려하여 신입보다

는 대리급 이상 또는 중간관리자가 조사대상자에 적합

하다고 판단되어 근속연수 3년 미만과 평사원은 조사대

상자에서 제외했다. 설문지는 총 720부를 회수하였으며,

이중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결측값이 많은 23부를 제외

한 697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SPSS 20.0 window 프

로그램과 Smart pls 3.0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확

인적 요인분석(EFA/CFA), 신뢰도 분석, PLS 구조방정

식 모형(PL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등을 실시하

였다.

PLS 구조방정식 모형의 특징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

면 다음과 같다. PLS 구조방정식 모형은 SEM의 대안

적 모델로서, 추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차를 최소화(측

정변수들의 측정오차와 잠재변수 간의 예측오차를 최

소화)하여 추정계수의 예측력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주성분에 기반(principal component estima-

tion)을 둔 모형으로, 관측치별 잠재변수의 값을 구할 수

있으며, 표본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에도 분석

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Esposito Vinzi et al., 2010;

Lee & Ryu, 2015; Ryu, 2014; Wetzels et al., 2009).

2. 변수의 구성 및 표본의 특성

본 연구는 직장남성의 패션행동, 인상관리행동, 경력

성공, 인구통계학적 특성(연령, 학력, 근무지역, 직장규

모, 직급, 직위, 소득)에 따른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

체적으로 독립변수인 패션행동에 관한 문항은 Creek-

more(1963), Smucker and Creekmore(1972)의 연구를 바

탕으로 설계한 Choi et al.(2012), Kim(2010), Kim and

Jin(2011), Lee and Lee(2013)의 연구에서 측정한 항목

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총 16문항으로 구

성하였다. 인상관리행동에 관한 문항은 Wayne and Fe-

rris(1990)의 연구를 근간으로 둔 Kim(2013), Lee(2005),

Park(2008)의 연구를 참고하여 총 12문항으로 측정하였

다. 종속변수인 경력성공은 Hong and Lee(2010), Kwon

et al.(2013), Moon(2012)의 연구를 참고하여 총 15문항

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

보면, 30대 322명(46.2%), 40대 282명(40.5%), 50대 이상

93명(13.3%)이었고, 학력은 전문대 졸업 123명(17.6%),

대학 졸업 462명(66.3%), 대학원 재학 이상 112명(16.1%)

으로 나타났다. 근무지역과 관련해 서울 269명(38.6%),

경기도 296명(42.5%), 충청도 104명(14.9%), 그 외 기타

지역 28명(4.0%)으로 전체의 80.2%가 근무지역이 수도

권 근무지역자였다. 이들이 근무하는 기업의 경우 대기

업이 266명(38.2%), 중견/중소기업이 203명(29.1%), 공

기업/공공기관 228명(32.7%)이었으며, 직종은 사무직

215명(30.8%), 영업 및 서비스직 188명(27.0%), 전문직

197명(28.3%), 공무원 97명(13.9%)이었다. 직위는 과장

급이 238명(34.1%)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리급 211명

(30.3%), 부장급 129명(18.5%), 공무원 97명(13.9%), 임

원급 22명(3.2%) 순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은 200~

300만 원 미만 205명(29.4%), 300~500만 원 미만 380명

(54.5%), 500~700만 원 미만 90명(12.9%), 700만 원 이

상 22명(3.1%)으로서 전체의 83.9%가 월평균 소득이

500만 원 미만이라고 응답하였다.

IV. 분석결과

1. 탐색적 요인분석(EFA) 및 신뢰성 분석(Cron-

bach's α)

본 연구는 측정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

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

과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에서는 요인값

0.5 이상, 고유치 1.0 이상인 요인을 추출하였고, 신뢰성

분석의 경우 신뢰계수 0.6 이상이면 최소한의 조건을 갖

추었다고 볼 수 있다. 모형에 포함된 모든 변수의 설문

문항이 동일차원의 개념을 측정하는지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고, 개별 문항

의 요인적재량이 실제적 유의성(practical significance)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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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인 ±0.5 이상(Hair et al., 1995)으로 확인되었다(Table

1)−(Table 3).

<Table 1>과 같이 직장남성의 패션행동에 관한 총 16문

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고유치 1.0 이상인 4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이들 요인이 설명한 총 변량은 65.199%였

으며, 신뢰성 분석결과 유행성 .880, 동조성 .762, 개성

성 .803, 경제성 .756으로 신뢰계수가 .700 이상을 나타

내 문항의 신뢰성은 높은 편이었다. 이와 같은 요인분석

의 결과는 Creekmore(1963)가 제시한 의복행동(동조성,

경제성, 심미성, 흥미성, 정숙성, 편이성, 주의집중성, 사

회적 안정성)을 기반으로 연구한 선행연구들(Chun et

al., 2006; Jung & Lee, 2000; Shim, 2007)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Table 2>에서처럼 직장남성의 인상관리행동에 관한

총 12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고유치 1.0 이상인 3개

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모든 항목에서 요인값 0.6 이상

을 보여 요인분석과정에서 제거된 항목은 없었다. 신뢰

성 분석결과 직무중심 인상관리행동 .838, 자기중심 인

상관리행동 .818, 상사중심 인상관리행동 .820으로 신

뢰계수가 .800 이상을 나타내 문항의 신뢰성은 높았다.

이와 같은 요인분석의 결과는 대상에 따라 분류한 Way-

ne and Ferris(1990)와 일치하며, 이를 기반으로 연구한

국내 선행연구들(Chae, 2013; Kim, 2009; Shin, 2012)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Table 3>에서와 같이 직장남성의 경력성공에 관한

13항목을 요인분석한 결과, 고유치 1.0 이상인 3개의 요

인이 도출되었다. 이들 요인 중에서 ‘직무만족’의 설명

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각각의 요인에 대한 신뢰성 분

석결과 모든 요인의 Cronbach's α값이 .700 이상으로 높

은 신뢰도를 가졌다.

Table 1.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fashion behavior

Factor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umulative

variance %)

Cronbach's α

Fashionability

I enjoy reading articles related to the latest trend information. .825

2.771
21.506

(21.506)
.880

I like to display current fashion styles. .789

I tend to buy possibly trendy fashion products (clothes, general

goods, and accessories).
.763

I know well about trendy fashion styles. .704

Conformity

I tend to display the styles that my workplace wants to feel my-

self as one of its members.
.708

1.728
13.412

(34.918)
.762

I try to meet the external image standards of the group I belong

to.
.669

I tend to display similar styles to surrounding people (friends,

colleagues, and superiors).
.673

When I attend meetings, I display the style proper to those cha-

racteristics even though I feel my clothes are uncomfortable.
.575

Individuality

I tend to keep my styles rather than influenced by other people. .672

1.888
14.651

(49.569)
.803

I enjoy fashion styles that are able to display my own unique at-

mosphere.
.569

I tend to display my own styles different from other people. .565

I change my appearance to display my own styles and increase

my satisfaction.
.556

Economics

I often purchase discounted fashion goods. .752

2.014
15.630

(65.199)
.756

I tend to purchase fashion goods with economic plans when buy-

ing them.
.692

I look around a lot of stores until finding the items to purchase

at a reasonable prices.
.663

I purchase clothes and accessories with the consideration of how

long I will being able to wear them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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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요인분석의 결과는 주관적 경력성공에 관한

선행연구들(Cho & Chung, 2010; Lee & Park, 2009)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2. 확인적 요인분석(CFA): 측정모형의 검증

잠재변수와 관측변수의 관계를 확인하는 확인적 요인

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개념을 구성하는 항목들의 집중타당

도(수렴타당성)와 판별타당성의 측정에 매우 유용한 도

구이다(Choi, 2007).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

해 측정도구의 구성개념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측

정항목들에 대해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연구단위별 확인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변

수가 각 요인을 어느 정도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균

분산추출지수(Averaged Variance Extracted: AVE)와 개

념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를 확인하였는데 모

든 요인에서 0.7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어 10개 요인의

신뢰도 및 측정요인의 적합도는 확보되었다(Table 4).

이와 더불어, <Table 4>−<Table 5>를 보면 본 연구의

구성개념인 유행성, 동조성, 개성성, 경제성, 직무중심

인상관리행동, 자기중심 인상관리행동, 상사중심 인상

관리행동, 직무만족, 경력만족, 직무성취 변수 모두 평

균분산추출값의 제곱근이 구성개념들 간 상관계수들보

다 높게 나타남으로써 판별타당도가 확보되었다.

3.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던 구성

개념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

석을 실시하였다. <Table 5>의 상관관계분석 결과를 살

펴보면, 구성개념들 간에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impression management behaviors

Factor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umulative

variance %)

Cronbach's α

Job focused

I tend to appeal actively for my contribution when a good per-

formance has been achieved, even though it was not my sole

task.

.850

2.773
23.107

(23.107)
.838

I try to let people know a good aspect of my work performance

was achieved.
.782

Sometimes I stay and work late hours in the office intentionally

to imprint on my colleagues or superiors that I am a hard wor-

ker.

.772

I tend to expose actively my work accomplishments better than

the reality.
.746

Self-focused

I try to be shown myself exemplary and faithful, by keeping work-

place regulations.
.818

2.690
22.414

(45.521)
.818

I try to be polite when working in the workplace. .782

I try to be shown friendly when I treat my superiors or colleagues. .769

I spontaneously and actively find expertise and information rela-

ted to the work to express myself as a suitable competent person

for the organization I belong to.

.730

Supervisor

focused

I also express the interests in my superiors' personal matters (bir-

thday, changes, and household affairs).
.808

2.548
21.235

(66.756)
.820

I have once expressed to want to learn a lot of things from my

superiors.
.791

I show my superiors humanly good feelings. .730

I have come forward to do something for my direct superior that

was not directly related to my job.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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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LS SEM(Structural Equation Modeling)에 의

한 연구모형 검증

본 연구는 패션행동, 인상관리행동, 경력성공을 포함

한 구조모형으로, 응답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모형

의 적합도는 <Table 6>과 같다. 모형적합도 중에서 F
2

(R
2
 효과크기)의 계산식은 Cohen and Cohen(1983)의 논

문을 통해 산출하였다. 이와 더불어, 모형적합도 GOF

(F
2
별 적합도 크기)의 계산식은 Wetzels et al.(2009)의 논

문을 통해 산출하였다. 구조모형에 대한 평균적인 적합

도 평가는 R
2
값을 이용하였다. R

2
값은 각 내생변수별 경

로모형에 대한 평가로서 상(0.26 이상), 중(0.13 이상),

하(0.02)로 구분할 수 있다(Cohen & Cohen, 1983). <Ta-

ble 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구조모형에서

모든 변수의 R
2
값이 대부분 0.26 이상이므로 그 적합성

이 높다고 볼 수 있다. <Table 6>에서 모형 1은 패션행

동, 인상관리행동이 경력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모

형적합도 결과이다. 모형 2는 패션행동, 인상관리행동

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모형적합도 결과이

다. 모형 3은 패션행동, 인상관리행동이 직무성취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한 모형적합도 결과이다.

모형 1(패션행동, 인상관리행동이 경력만족에 미치는

영향 모형)은 F
2
가 0.346, GOF가 0.406으로 적합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모형 2는 패션행동, 인상관리

행동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모형으로 F
2
가 0.396,

GOF가 0.428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은 패

션행동, 인상관리행동이 직무성취에 미치는 영향모형으

로 F
2
가 0.526, GOF가 0.469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는 직장남성의 패션행동과 인상관리행동이 경

력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패션행동의 요

인인 유행성, 동조성, 경제성, 개성성을 설정하였고, 인상

관리행동의 요인인 상사중심 인상관리행동, 자기중심 인

상관리행동, 직무중심 인상관리행동을 독립변수로 설정

하였다. 아울러, 종속변수인 경력성공의 경우 3개 요인

(직무만족, 경력만족, 직무성취)으로 분류함으로써 이들

Table 3.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career success

Factor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umulative

variance %)

Cronbach's α

Job

satisfaction

My current jobs fits my aptitude. .819

3.233
24.998

(24.998)
.877

I have an intention to do my current job next time. .768

I am satisfied with my current job specifications and workload. .739

I learned many things through work, which also helped my self-

improvement.
.684

I feel worthwhile for my current job. .673

Career

satisfaction

I am satisfied with my outcome so far when looking back at my

job career.
.772

3.154
21.904

(45.902)
.856

I am generally satisfied when looking back at my job career in

regards to goal achievement.
.770

I am satisfied with my job career in regards to promotion oppor-

tunities.
.727

I am satisfied with my job career in regards to financial rew-

ards.
.719

I am satisfied with my job career in regards to the acquisition of

new knowledge and skills.
.666

Job

achievement

I tend to set goals for a task by myself and try to achieve those

goals.
.793

2.264
19.070

(65.972)
.762I am doing my best and undertaken tasks. .780

I do my best for tasks to be recognized by colleagues in the work-

place.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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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resul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actor Item 
Factor

loading
Cronbach's α AVE

a
CR

b
Factor Item

Factor

loading
Cronbach's α AVE

a
CR

b

Fashionability

x1 .855

.880 .734 .917 Self focused

x1 .797

.820 .672 .881
x2 .886 x2 .819

x3 .860 x3 .805

x4 .825 x4 .800

Conformity

x1 .808

.763 .582 .846
Supervisor

focused

x1 .810

.821 .649 .881
x2 .766 x2 .806

x3 .855 x3 .836

x4 .598 x4 .769

Individuality

x1 .714

.802 .629 .871
 Job satisfaction 

x1 .807

.878 .672 .911

x2 .860 x2 .817

x3 .810 x3 .794

x4 .783 x4 .854

Economics

x1 .746

.756 .574 .871

x5 .825

x2 .751

Career

satisfaction

x1 .819

.858 .639 .898

x3 .745 x2 .843

x4 .789 x3 .817

Job focused

x1 .883

.844 .681 .895

x4 .772

x2 .835 x5 .740

x3 .735

Job

achievement

x1 .795

.847 .620 .891x4 .841 x2 .776

x3 .745

a: Average Variance Extracted

b: Composite Reliability

Table 5. The squared correlations and AVE of variables

Constructs 1 2 3 4 5 6 7 8 9 10

Career satisfaction .790
a

Conformity .244
b

.760

Economics .303 .276 .750

Fashionability .355 .238 .272 .850

Individuality .279 .264 .377 .499 .790

Job achievement .226 .561 .285 .165 .258 .780

Job focused .217 .315 .167 .337 .250 .294 .820

 Job satisfaction .222 .604 .262 .196 .226 .722 .248 .820

Self-focused .293 .422 .317 .129 .259 .540 .348 .480 .800

Supervisor focused .277 .377 .215 .264 .266 .437 .519 .406 .499 .800

a: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for constructs are displayed on the diagonal.

b: Numbers below the diagonal are squared correlation estimates of two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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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실시하였

으며, 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Table 7>과 <Fig. 1>에서 알 수 있듯이, 가설 1에서는

패션행동과 인상관리행동이 경력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경력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p<.05에서 모든 변인(유행성, 동조성, 경제성, 개성성, 상

사중심 인상관리행동, 자기중심 인상관리행동, 직무중심

인상관리행동)이 경력만족에 영향을 미쳤다. 독립변수

와 종속변수 간의 영향관계가 높은 순으로 나열하면, 자

기중심 인상관리행동>상사중심 인상관리행동>경제성

>직무중심 인상관리행동>유행성>개성성>동조성의 순

으로 나타났다. 즉, 인상관리행동에서는 자기중심 인상

관리행동>상사중심 인상관리행동>직무중심 인상관리

행동 순으로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아울러, 패션행동

에서는 경제성>유행성>개성성>동조성의 순으로 영향

력이 크게 나타났다.

가설 2에서는 패션행동과 인상관리행동이 직무만족

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요

인을 분석한 결과 p<.05에서 모든 변인(유행성, 동조성,

경제성, 개성성, 상사중심 인상관리행동, 자기중심 인상

관리행동, 직무중심 인상관리행동)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쳤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정(+)의 영향관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순으로 나열하면, 자기중심 인상관리

행동>상사중심 인상관리행동>경제성>유행성>동조성>

개성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설 3에서는 패션행동과 인상관리행동이 직무성취

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요

인을 분석한 결과 p<.05에서 모든 변인(유행성, 동조성,

경제성, 개성성, 상사중심 인상관리행동, 자기중심 인상

관리행동, 직무중심 인상관리행동)이 직무성취에 영향

을 미쳤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정(+) 혹은 부(−)

의 영향관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순으로 나열하면, 자기

중심 인상관리>상사중심 인상관리>경제성>개성성>직

무중심 인상관리>동조성>유행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장남성의 인상관리행

동이 경력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경력성공

의 모든 요인(직무만족, 경력만족, 직무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인상관리행동 요인은 자기중심 인상관리행동과

상사중심 인상관리행동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경

력성공의 하위요인인 경력만족은 인상관리행동의 모든

요인과 정(+)의 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

인 Chang and Ji(2004)와 Jung et al.(2005)의 연구결과

(직무중심 ·상사중심 인상관리행동이 경력만족에 정(+)

의 영향)와 동일했다. 더불어 자기중심 ·상사중심 인상관

리행동이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직무중심 인상관

리행동은 직무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Lee(2015)

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직장남성이 경력성공을 위해 지각하는 주

요 요인이 무엇인지 실증적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그에

따른 행동전략과 마케팅 전략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

에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패션행동은 유행성, 경제

성, 개성성, 동조성으로, 인상관리행동은 직무중심 인상

관리행동, 자기중심 인상관리행동, 상사중심 인상관리

행동, 그리고 경력성공은 직무만족, 경력만족, 직무성취

로 구분되었다. 둘째, 패션행동의 모든 요인(유행성, 경

제성, 개성성, 동조성)이 경력성공의 모든 요인(직무만

족, 경력만족, 직무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Table 6. The criteria for selecting appropriate fit indices in SEM

Fit indices
Symbol F

2
GOF

Formula F
2
 = R

2
 / (1 − R

2
)  or SQUT( )

Evaluation standard

R
2
 (effect size) F

2
 (fit indices)

Small Medium Large Small Medium Large

0.02 0.13 0.26 More than 0.01 More than 0.25 More than 0.36

Model 1
a

0.346 0.406

Model 2
b

0.396 0.428

Model 3
c

0.526 0.469

a: The effect of Career satisfaction on Fashion behavior and Impression management behavior

b: The effect of Job satisfaction on Fashion behavior and Impression management behavior

c: The effect of Job achievement on Fashion behavior and Impression management behavior

AVE R
2

× AVE R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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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셋째, 인상관리행동의 모든 요인(직무중심 ·자기

중심 ·상사중심 인상관리행동)이 경력성공의 모든 요인

(직무만족, 경력만족, 직무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한 본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언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패션행동의 하위요인인 경제성, 유행성, 개성성

이 동조성보다 높은 영향을 보였으며, 이는 직장남성들

의 패션행동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즉,

기존 선행연구들은 자신의 성과를 위해 집단 내 소속감

을 강화하는 동조성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지만, 본 연

구에서는 유행성 및 개성성이 동조성보다 더 중시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특히 유행성의 경우 참여

적인 동조의식에서 파생된 개념이라는 점에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 요즘 대부분의 기업들은 자율적인 분위기

를 조성하는 추세다. 이에 직장남성들은 기존의 딱딱한

의복규범에서 최신 트렌드에 적합한 의복을 추종하는,

또 다른 방식의 동조의식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개인의 자율성이 보장된 조직분위기는

유연한 사고를 높이는 잠재적 변인으로 작용되며, 최신

트렌드를 수용하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 자신이 멋진 직

장인이라는 긍정적 심리가 발휘되어 일의 능률도 높아

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직무성취 부분에 있어

선 유행성이 미세한 부(−)의 영향을 미쳤기에 최신유행

에 치우친 행동 또는 동료와의 지나친 유사의복행위는

상사 및 동료와의 불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

할 필요가 있다. 반면 개성성이 개인 성과에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결과는 기존 선행연구들과 동일하였다. 이는

개인의 개성표현에 의한 ‘인정’의 욕구가 내면적 심리

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개인 성과지표에 영향을 미친

Table 7. The results of SEM

 Structural paths

Results

Hypothesis
Path coefficient

Model fit

R
2

F
2

GOF

Fashionability → Career satisfaction 0.069***

0.257 0.346 0.406 H1

Conformity → Career satisfaction 0.041***

Individuality → Career satisfaction 0.055***

Economics → Career satisfaction 0.099***

Job focused → Career satisfaction 0.093***

Self-focused → Career satisfaction 0.256***

Supervisor focused → Career satisfaction 0.135***

Fashionability → Job satisfaction 0.067***

0.284 0.396 0.428 H2

Conformity → Job satisfaction 0.018***

Individuality → Job satisfaction 0.017***

Economics → Job satisfaction 0.084***

Job focused → Job satisfaction −0.021***

Self-focused → Job satisfaction 0.344***

Supervisor focused → Job satisfaction 0.199***

Fashionability → Job achievement −0.005***

0.344 0.526 0.469 H3

Conformity → Job achievement 0.017***

Individuality → Job achievement 0.065***

Economics → Job achievement 0.083***

Job focused → Job achievement 0.029***

Self-focused → Job achievement 0.387***

Supervisor focused → Job achievement 0.191***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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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유행성 및 개성성의 내면적 동

기에 의한 표출은 패션행동과 긍정심리자본(자신감, 자

기효능감, 자존감), 긍정심리자본에 따른 경력성공을 검

증한 선행연구(Jeong et al., 2015; Lee & Cho, 2014)를

통해 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 더불어 경력

성공에 있어 직장남성이 가장 주요하게 지각하는 하위

요인으로 경제성을 꼽았다. 이는 개인의 경제적 상황, 외

부 환경적 요인과 함께 평소 생활태도 및 성격(계획적이

고, 체계적이며 분석적인 사고습관)이 반영된 결과로 해

석가능하며, 이는 본 연구의 경제성에 대한 문항을 통해

추론할 수 있다. 한편 경제성이 높은 사람은 보유한 아

이템을 다양하게 연출하고 그에 따른 즐거움을 추구한

다고(Jung & Lee, 2000)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패션기업에 적합한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직장남성들은 많은 시간과 돈 낭비를 최소화한

실용성을 중시하며, 최신 트렌드와 자신의 개성을 대변

할 수 있는 패션을 선호하였다. 이점에 착안하여 업무를

위해 주요 도구로 사용되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패션브랜드는 기존의 자사

홍보 블로그 형태가 아닌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는 게임

형태의 앱(App)을 개발하길 권한다. 더불어 앱의 형태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해 페이지는 단순하게 설계하며,

구성요소는 소비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구상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소비자가 소장한 아이템을 기

반으로 그날 상황과 스케줄(미팅, 중요한 회의)에 적합

한 코디제안, 더불어 코디제안에 어울리는 자사 제품 매

치게임(성공하면 포인트 적립), 동일아이템 선택 시, 옷

장폐쇄와 같은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즐거움을 함

께 제공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은 패션에 대

Fig. 1. The result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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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열망은 강하나 의복구매에 있어 소극적인 자세(애인

또는 배우자의 의견을 따름)를 취하는 40~50대 소비자

에게 특히 유용할 것이다. 이런 남성들에게 앱이 제공하

는 다양한 정보(자신이 보유한 의복과 매치할 수 있는

코디제안 등)를 통해 최신 트렌드 경향을 파악할 수 있

다. 또한 자신의 이미지에 적합한 패션이 무엇인지 눈을

키울 수 있는 기회와 패션에 대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

는 공간으로 인식하여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도 높일 수

있다. 더불어 직장남성들이 가장 중시여기는 시간적(매

장방문 후 고민 없이 구매하도록 시간 절약 제공), 금전

적(충동적 구매를 자제)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조사대상자가 30~50대 이상 직장남성이 주를 이

룬 것으로 보아 가정이 있는 가장들이 대부분의 설문자

임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자녀 양육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주요 매장을 로드샵

또는 아울렛을 중점으로 그들의 소비를 이끄는 방안을

제안한다. 반면 40대 후반 직장남성의 경우 이미 다양한

신사복을 보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의복을

빛낼 수 있는 패션아이템(가방, 구두, 행커치프 등) 제품

개발에 주력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인상관리행동의 하위요인인 자기중심 ·상사

중심 인상관리행동은 경력성공의 모든 요인(경력만족,

직무만족, 직무성취)에 정(+)의 영향을 미쳤지만, 직무중

심 인상관리행동은 직무성취에 부(−)의 영향을 보여 선

행연구들과 부분적으로 일치했다. 더불어 대부분의 선

행연구들은 경력성공에 있어 상사중심 인상관리행동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지만, 본 연구에선 자기중심 인상관

리행동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밝혔다. 이는 직

장선배와의 관계성을 중시하는 풍토에서 자기 판촉의 중

요성이 점점 더 커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직

무중심 인상관리행동의 경우, 조직 내 일원에게 능력 있

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이 조직에서 높은 인사고과를

받는데 유리하다고 인식하지만, 지나친 업무능력과시는

동료 및 상사와의 업무진행에서 마이너스적인 피드백을

안겨다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직장 내 적합한 행동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인상관리행동과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상

사중심 인상관리행동의 중요성을 지적했고 본 연구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이에 직장남성들은 상사와의 관

계를 발전(상사의 관심을 유념하는 등)시켜 조직의 소

속감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자신의 성과에 도움이 되는

정보획득 및 승진의 기회를 얻도록 노력하길 권한다.

더불어 조직원들로부터 이상적인 조직구성원으로서 수

용되길 위해 모범적인 행동, 인간적인 예우, 성실한 모

습 등 기본적인 예의바른 상을 실천하길 바란다. 이런

행동을 통해 조직원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업무의 기회, 동료 및 상사평가에 플러스적인

요인을 안겨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직무와 관련해 자신의 업무능력을 어필하는 것

은 자신의 가치 및 기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된다. 하

지만 상사 및 동료와의 업무관계에 자신의 지나친 능력

과시는 조직원들로부터 배척당할 위험이 높다. 그러므로

직장남성들은 자신의 가치를 높일 만큼의 자기홍보는

필요하나, 지나친 자기능력과시는 독이 될 수 있음을 유

념해야 할 것이다. 특히 팀워크가 중시되는 업무, 중요한

회의 및 미팅 시 더욱 유념해야 할 부분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경력성공에 필요한 패션행동 및 인상관리

행동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 학문적 성과가 있

으며, 그에 따른 구체적 방안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몇

가지 한계점이 보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후속연구를 제

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패션행동과 경력성공 간의 영향관

계를 분석한 결과 경제성이 경력성공의 모든 변인에 높

은 영향을 미쳤다. 이는 개인의 생활태도 및 성격이 함

께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더불어 유행성 및 개

성성이 동조성보다 높아 개인의 긍정심리(자신감, 자존

감, 자기효능감 등)가 작용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이에

후속연구는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봄에 있어 성격유형

(Big-5 등), 심리적 변인(자기효능감, 자신감 등) 등을 패

션행동과 경력성공 간의 관계에서 상관성 및 영향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할 것이다.

둘째, 조직직무특성(소속된 조직의 분위기가 수평적

인지 수직적인지, 업무의 특성이 자율성을 추구하는지

등)에 따른 영향력을 파악함으로써 그 특성에 맞는 (패

션 및 인상)관리행동을 제안해야 할 것이다. 이는 고용

불안을 느끼는 현대 직장인들에게 자신의 커리어를 관

리함에 있어 보다 명확하고 현실적인 조언으로 받아들

일 수 있다.

셋째, 지역범위와 관련해 수도권(서울, 경기)을 중점

으로 조사한 반면 충청권 및 기타 지역은 부분적으로

조사한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직장남성의

일반적 특성이라 주장하기는 부족하다. 따라서 후속연

구에서는 표집인원의 지역범위를 넓혀 지역 간 차이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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